
《기독교 종말론의 기본개념》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이번 테러로인해서 다시 잠잠하던 종말론이 거론된다고 간단한 

견해를 피력 해달라고 부탁이 왔다. 

 

기독교 종말론을 다 설명 하기에는 짧은 지면이 부족하다. 기본적인 견해만 피력하겠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 은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되는 주제이다. 그러나 성경이 안타깝게도 

그 세부사항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며 상당 부분이 비밀에 부쳐졌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에 관한 기본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종말에 관해서 추측에 불과한 것들을 교리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성경에 위배 

된다고 확신한다. 

 

성경은 마가복음 13:32-33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얼마나 비밀 스러운 말씀인가? 아니 다시 재림 하실 아들인 본인 예수님 자신도 

그때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오늘날 종말론을 '성경해석' 이란 이유로 현재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헤드라인 뉴스를 

종말과 연결시켜 설명하려는 시도는 종교개혁이후 근간 백년동안 계속 시도 되어 왔지만 

비참한 결론만을 거듭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과거의 사실로 인정해 버리는 '과거 극단주의' 나, 미래에 나타날 사건으로 

보되 현재를 지나치게 미래에 끼어 마추려는  '종말론 미래주의' 나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종말에 관련한 '그때' 에 대해서 사람이 추측하여 언급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하나님보다 자신의 견해를 위에 두는 교만한 죄악된 행위라고 생각한다. 

 

미주 한인 교계에서 90년대 초반 '시한부 종말론' 이 득세를 부리던 시절이 있었다.  

 

필자는 당시 풀러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에 '시한부 종말론' 자들과 논쟁을 한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아주 교묘한 말 재주로 사람들을 미혹 한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성경이 밝히지 않았다고 왜 추측 할수 없느냐? 고 반문한다. 

 

예수님께서 내일도 오실수 있고 내일 모레도 오실수 있고, 한달 뒤에도 오실 수 있다면 왜 

10월 며칠날 올수 없겠냐고 반문한다. 

 

큰 사건이 터질때마다 성경해석이란 이유로 종말에대해서 성경에도 없는 추측성 발언과 

위장된 교리적 가르침은 비 성경적인 것이다. 


